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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피아니스트아트앤소울대표

<3>영화 작은아씨들과

베토벤피아노소나타8번 비창
베토벤.

어릴적엄마가사주신50권짜리세계명작전집

은내책장의한칸을떡하니차지하고있었다. 그

중가장와닿은책 작은아씨들은너덜너덜해질

때까지읽었고,다음엔만화로어른이돼서는영화

로반복하며봤다. 너무신기한건다아는내용인

데도볼때마다새로운감동이내마음속에저장된

다는것이었다. 마치(March) 집안의네자매, 메

그,조,베스,에이미가숙녀로그리고성인으로커

가는모습에맞춰나도성장했고,지금까지도이소

설이주는신비한마력에푹빠져있다.

작은 아씨들(Little Women) 은 1868년 미국

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쓴 자전적 소설로

1868년과1869년에걸쳐두권으로출판되었다. 4

명의 자매들 중 둘째인 조가 작가의 모습이다. 이

소설은영화로도각색되어지금까지7회에걸쳐제

작됐다.뻔한이야기지만보는이의관점에따라매

번다른세계가펼쳐진다.

영화의시대적배경은남북전쟁을겪고있는19

세기미국이고청교도사상이종교적인배경이다.

네자매는미국내전이진행되는동안아버지가전

쟁에참가하게돼아버지없이크리스마스를맞게

된다.언제나사랑많고현명한어머니(로라던)를

중심으로네자매들은서로이해하고격려하며아

버지가돌아올때까지잘헤쳐나간다.원제인 리틀

위민 (LittleWomen)은아버지가네자매들을부

를때사용한말로, 우아한아가씨들의의미를담

고있다.엄마인마거릿마치의말에서도자매들을

향한사랑이느껴진다.

영화 레이디버드를만들었던그레타거윅의연

출과 시얼샤 로넌이 조 마치를 연기했던 영화는

전작과는또다른감동을선물했다.영화는같은내

용의이야기를어떤감독이메가폰을잡느냐에따

라다른시선을조명한다. 그레타거윅의 작은아

씨들은과거와현재를동시에오가며주인공들의

모습을바로바로비교하면서보여주니시간적으로

계속흘러가는기존방식보다훨씬신선했다.깐깐

한성격의고모로미국의대배우메릴스트립이등

장했고이웃집귀족도련님로리역에는티모시샬

라메가호연했다.

네자매는모두자신의욕망을정확하게알고있

으면서꿈꾸는것을포기하지않는다.그렇다고무

작정꿈을위해현실을부정하지는않았으며언제

나실현가능한최선의선택을내린다.첫째 메그

는연극무대에서는배우가되는것이꿈이었지만

결혼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둘째 조는 결혼보다

는작가가되는삶을선택했다가늦게결혼한다.셋

째 베스는 피아노를 좋아하니 음악가의 꿈을 꿨

고, 막내 에이미는그림을그리는재주가뛰어나

화가의길을걷는다.

여전히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여성들의 사랑과

직면해야할 사회적 현실을 다룬 이야기라 소설이

탄생한지 150년이지난지금까지도전세계의많

은이들에게사랑을받고있다.음악은미국의유명

음악감독알렉상드르데스팔라가맡았다. 영화만

큼이나영화의배경음악 OST도유명하고삽입된

클래식음악도내용을기억하기에큰나침반이된

다. 가히고전으로불릴만한자격이있는이영화

에는 클래식 음악이 고전의 결을 같이 하며 흐른

다.때론영화의이야기를대신해서때론선율이주

는분위기를위해음악은영화에얹어있다.

언니와무도회장에왔지만치마를태워먹는바람

에춤출수없던조를위해로리는건물밖으로나

가춤을청한다.그야말로자기들식의막춤을추는

그둘의신나는모습이렌즈에담길때드보르자크

의현악4중주12번 아메리칸 3악장이흐른다.왈

츠선율의음악이이렇게신나는음악인줄그들의

춤을보고서야느껴졌다. 피아니스트를꿈꾸는셋

째베스가옆집로렌스할아버지네집에서연주하

는곡들은대부분슈만의작품들이다.슈만의초기

작품인 나비, Op.2 와우리에게알려진슈만의가

장유명한작품 어린이정경,Op.15 이흐른다.슈

만이사랑하는연인클라라를어린아이처럼여기며

작곡한 어린이정경은13곡의모음곡집인데일곱

번째곡트로이메라이가가장유명하다. 트로이메

라이는 작은꿈을의미한다.

영화막바지무렵,조의가족을방문한프리드리

히(뉴욕에서조가만났던독일인교수, 후에조와

결혼한다.)는죽은베스를추모하는의미로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을 연주한다. 8

번 소나타 비창과, 1801년 작곡된 14번 소나타

월광은베토벤의시그니처다. 32곡의 베토벤피

아노소나타중사람들이제일좋아하는이두곡은

모두베토벤의서른즈음에작곡됐다.세상과이별

을 하겠다고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1802년)를

쓰기얼마전완성된것이다.이소나타의원제목은

그랑 소나타 파테티크(비창스런 대 소나타,

Grande sonate pathetique) 이다. 파테띠끄

(Pathetique)란 애처로운 혹은 감동시키는이

란의미의프랑스어형용사로, 비창(悲愴)의사전

적의미는마음이몹시상하고슬픈감정이다.

엄중하고무겁게시작되는1악장은비극을알리

는듯침통하고무겁다.하지만무거움이전부는아

니다. 천천히시작한1악장의서주는중단없이알

레그로 몰토(매우 빠르게)로 휘몰아치듯 이어서

연주된다.비통과억울함이가득묻은슬픈멜로디

가1악장을장식하고 2악장의평온한멜로디가흐

른다.

2악장은 루이스 터커의 노래 미드나잇 블루

(Midnight blue) 로도 불려서 익숙한 음악이다.

루이스는영국명문음대인길드홀음악원에서오

페라를공부한인재인데,이곡을불러대중적으로

도유명해졌다.비창소나타는고즈넉하게혼자있

는미드나잇에들으면포근하게듣는이를다독인

다.베토벤에게도너무일찍죽었던베스에게도그

리고 우리에게도 유일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의

음악이다.

베토벤은귀가들리지않은상태에서많은명곡

들을탄생시켰다. 전문적으로음악을하는이에게

도소리를듣지않고상상만으로음악을작곡한다

는것은말처럼쉬운일이아니다. 하지만최고수

준의음악적능력을가진사람들은상상속에서음

들이내는소리를모두들을수있다. 빈도화지를

보지만자신이그리려는장면이보이는화가의그

것과비슷하다. 베토벤의머릿속에는언제나베토

벤이원하는음악적표현에꺼내쓸온우주의음들

이떠돌고있었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잔잔한선율에흐르는가족잃은슬픔

추천음반

조현영의클래식

영화를만나다

루이자메이올컷자전적소설

남북전쟁배경네자매성장기

영화로만7번이나만들어져

월광과함께가장사랑받는곡

비통→평온…위로의멜로디

피아니스트에밀길레스(1916~1985, 우크라이나출생의

러시아 피아니스트)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최고의 베토벤

소나타레퍼런스로인정받고있다.엄청난파워와완벽하고

세밀한해석능력으로는그를따라갈자가없다.스비아토슬

라프리흐테르는길레스가이미녹음한베토벤음반이라면

다시녹음을할이유가없다고말했을정도로길레스의베토

벤은완벽에가깝다.

길레스가남성의슬픈흐느낌이라면엘리나이는절절하

게 울리는 여인의 절규다. 엘리 나이(1882~1968)는 독일

최고의 여성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으며 1930~

40년대 전세계에서가장유명한여류피아니스트였다. 하

지만2차대전중독일나치를지지하면서전쟁후그녀의연

주는금지되고만다. 베토벤마니아중유독엘리나이의음

반만챙겨듣는사람이많을정도로그녀의음색은독특하고

특별하다.

영국의메조소프라노가수 루이스터커는1982년에발표

한음반 MidnightBlue 의타이틀곡인 MidnightBlue 로

전세계적인명성을얻었다.

영화 작은아씨들에흐르는베토벤의피아노소나타 비창은작품을더욱풍요롭게만들었다.그레타거윅감독이메가폰을잡은 작은아씨들의한장면.

에밀길레스 엘리나이피아노음반과메조소프라노루이스터커 미드나잇블루


